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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캠프마켓 운동장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개방 
- 캠프마켓 단계적 오염토양 정화 및 시민 개방 추진 -

- 보행매트, 잔디ᆞ수목 식재“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시민 맞이”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부평구 캠프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

단계별로 추진됨에 따라 B구역 1단계 정화가 완료된 운동장 부지

(32,800㎡)를 5월 3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.

앞서 시는 2019년 12월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캠프마켓 A, 

B구역(210,765㎡) 중 B구역(93,000㎡)을 2020년 10월 처음으로 시민에게 

개방한 바 있다. 이와 함께 안전한 시민 공간 확보를 위해 오염토양 

정화사업을 동시 진행하며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.

이번에 추가로 시민에게 열리는 공간은 3단계에 걸쳐 정화작업이 진행 

중인 B구역 중 1단계 구역으로,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

5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.

이번 개방을 위해 인천시는 안내판, 보행매트 등을 설치하고 부평구청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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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업을 통해 철쭉 등 관목 4,000주를 식재하고 나비의자 등을 설치했다. 

이와 함께 4월 말까지 운동장 부지 잔디식재와 보행매트 설치 등 환경

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,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

예정이다.

향후 2,3단계 정화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시민이용 공간을 점차 

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휴식·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

기대된다.

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“캠프마켓 이용불편 개선사항 등 소중한 

의견은 캠프마켓 입구에 비치한 소통박스에서 상시 접수 중이므로 지속적

으로 시민이용 시설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”이라며 “8월에는 캠프마켓 인포

센터를 개소해 시민소통 공간 및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관계부서 

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  

한편, 캠프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는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

추진하고 있으며 A구역은 2022년, B구역은 2021년까지 완료하는 일정

이다.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4월 26일 B구역 2단계 오염정화 작업에 들어

갔다.

<붙임> 캠프마켓 운동장 부지 환경개선 사진 및 위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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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캠프마켓 운동장 부지 환경개선 사진》

철쭉 등 관목 식재, 나비의자 설치

운동장 잔디 식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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